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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적 사고와 혁신적 IT 기술이 만드는 놀라운 세상, 첨단기술의 향연이 펼쳐지는 2015 한국전자산업대전이 “창조적 사물이 

탄생하는 곳”이란 주제로 개최됐다.

올해로 46회째를 맞이한 전자전은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으며 23개국 760여 개 사가 참가하여 

2,300부스를 차렸다. 문화 IT 기술이 융합된 제품들을 대거 선보인 이번 전시관은 IoT 스마트홈기기관, 산업융합관, 3D 융합프린터

관, 방송음향조명관, 명품생활가전관 등으로 구분하여 전자산업 트렌드를 테마별로 살펴볼 수 있게끔 구성되었으며, 전자산업과 

관련된 전문지식은 30여 개의 특별 세미나 및 포럼을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음을 느낄 수 있었다.

올해엔 전시관 입구 안내부스에 셀프 사전등록 창구를 설치하여 사전등록 참관자들은 본인이 직접 터치스크린에 전화번호 뒷자리

와 성명만 터치하면 출입증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전자전다운 편의성을 더한 모습이었다.   

작년과 동일하게 대형 가전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가장 넓은 부스를 확보하여 신제품을 선보이며 여전히 기술력을 과시했으며, 

눈에 띠게 증가한 각양각색의 드론과 3D 프린터는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전시관 입구 셀프 사전등록 창구

전자전이 개최된 일산 킨텍스 제1전시관 KES 개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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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은 다양한 손목시계 형태의 기어S2를 중심으로 UHD TV와 더욱 슬림화된 커브 디스플레이 패널을 선보였는데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느낌이다.

LG전자 & LG디스플레이

LG는 얼마 전 새롭게 출시한 듀얼카메라가 장착된 V10 스마트폰을 주력으로 OLED TV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패널로 이목을 집중

시켰다.

삼성전자 부스 5.9mm UHD Curved

기어 S2 기어 VR

LG전자 부스 LG OLED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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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가격적인 면에서 저가의 드론부터 고가의 드론까지 다양한 드론이 출시되었으며 용도면에서도 촬영용 드론부터 스포츠게임을 비

롯한 전투용 드론까지 많은 종류가 전시되었다.

3D 프린터

예년에 비해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제작한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었으며 3D 프림팅 체험존을 운영하여 누구나 쉽게 3D 프로그램

으로 본인이 직접 디자인하고 작품을 프린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장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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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카메라 V10 스마트폰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항공촬영 드론 전투 게임용 드론

공중 지상 겸용 드론 저가 레저용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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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전 이모저모 

많은 관심과 흥미거리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 위주로 전시되는 부분이 매년 아쉬움으로 남는 전자전이다. CES에 버금

가는 전시회로 성장하기 위해선 해외의 다국적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자동차와 IT의 융합 고프로 액션캠

3D 프린팅 체험존  3D 프린터 작품

VR 등을 이용한 현실감 있는 시뮬레이션 게임 체험 방송음향조명관


